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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, 차분하고 묵직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
경찰, 전국 경찰 모아 호들갑 밀집대형 위력시위
4일 국회 여의도 일대, 막무가내 경찰의 생떼로 얼룩…방역수칙 솔선해 어기는 경찰에 시민들 우려

2020년 12월 4

일 서울 영등포

구 여의도 국회 

앞 일대는 코로

나 19 방역 2단

계 기념 경찰 잔

치 마당이었다. 

전국에서 모인 

경찰들이 팔도사

투리를 억세게 

내뱉으며, 지나

가는 시민의 이

동을 막았다.

서울시가 경찰

에 잔치판을 깔

아 주었다. 서울

시는 12월 3일 

오후 시 설립 이

후 최초로 특정 

단체 대상으로 

특정 구역에서 

집회 금지 조치

를 했다. 서울시

는 ‘여의도 일대, 민주노총만 

집회를 금지함’이라고 밝히고, 

언론에 즉시 보도를 요구하는 

보도자료를 뿌렸다.

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

들은 12월 4일, 이틀째 노동법 

개악 저지·전태일 3법 쟁취를 

위한 1인 시위 

총력투쟁을 벌

였다. 국회 환

경노동위원회는 

3일과 4일 법안

심사소위원회를 

열었다. 소위에 

오른 법안 가운

데 정부가 제출

한 노조파괴법

안이 있었다.

이날 오전 국

회 앞으로 이동

하던 조합원들

은 인도까지 바

리케이드로 봉

쇄한 경찰의 무

력에 막혔다. 

노동자들은 정

권과 경찰의 봉

쇄 조치를 무색

하게 만드는 1

인 시위를 벌이

기 시작했다. 국회 앞, 국회 건

너편 인도, 산업은행 앞, 여의도 

공원 인도, 여의도 문화마당,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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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로 인도, 여

의도역 인도, 전

경련 인도 등에

서 방역수칙을 

지키며 노조파괴

법 중단의 뜻을 

조용하지만 묵직

하게 표현했다.

반면, 경찰의 

꼬락서니는 호들

갑 자체였다. 서

울 이외의 지역 

경찰서에서 동원

돼 상경한 경찰

들은 기동복이 

어색한 듯 연신 

불편한 자세로 

국회 앞 거리를 

서성였다. 이들이 

타고 온 각 지역

의 28인승 리무

진 관광버스들이 

서울교, 여의교, 

여의 2교를 막아 출근 시간 서

울시민에게 큰 불편을 선사했

다. 경찰은 더구나 시위대가 관

광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며 정당

한 법률상 근거 없이 여의도로 

통하는 모든 다리에 검문소를 

세워 출근길 정체를 부채질했

다.

경찰은 스스로 수도 서울의 

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하

고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해서 

벌였다. 여의도 문화마당 등에

서 60여 명의 경찰이 떼 지어 

뛰어다녔다. 경찰이 초지일관 

여의도 일대에서 밀집대형으로 

떼지어 이동해 시민들은 걱정하

는 눈빛으로 쳐다봤다. 경찰은 

산업은행 앞과 민주당사 근처 

등에서 밀집대형으로 1인 시위

를 하는 노동자들을 밀어냈다.

목불인견의 추악한 행위도 있

었다, 홀로 펼침막을 들고 서 

있는 노동자를 경찰 서너 명이 

둘러싸고 1m 이내 얼굴 앞에서 

해산을 종용하는 말을 지속해서 

내뱉었다. 마스크를 했어도 굉

장히 위험한 행

동이면서, 수치

심을 불러일으

키는 반인권 행

위였다.

경찰의 반인

권 비인권 행위

는 무차별 체증

이 절정이었다. 

전경련 앞에서 

노동자들이 노

동법 개악 중단

을 촉구하는 1

인 시위를 벌이

자, 경찰은 캠

코더를 든 경찰 

다섯 명을 투입

해 인도에 서 

있는 노동자들

의 얼굴과 모습

을 반복해서 촬

영했다.

캠코더를 든 

경찰 한 명이 노동자들의 모습

을 훑고 지나가면, 5m 정도 뒤

에서 캠코더를 든 다른 경찰이 

노동자들의 얼굴을 찍고 가고, 

그 뒤에 다른 캠코더가 릴레이

로 또 찍는 형태로 30분 넘게 

같은 장면을 계속 촬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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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은 4일 15시쯤 산업은행 앞에

서 노조파괴법 저지 투쟁을 계

속한다고 천명하며 이날 1인 시

위 총력투쟁을 마무리했다.


